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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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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이 연구는 정보격차의 핵심 유발 요인인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

를 다양한 차원으로 유형화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부 구성요소가 노년층의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 되는 동시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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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사람들의 삶의 중

요한 환경이 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서 정보통신기술은 개인 및 사회의 각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커뮤니케이션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

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노년층과 같이 신체적･경제적･지역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

해 ICT 기기 접근과 활용에 제약이 있는 이들에게는 ICT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나 인

터넷으로 명절 기차표나 버스표를 몇 번의 터치로 간단하게 예매하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현장에서 긴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고 있다. 또한 종이통장은 어느덧 인터넷뱅킹, 모바일뱅

킹으로 온라인으로 변한 지 오래다.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얻

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매체

가 매우 다양해지고 정보유통 속도가 빨라진 것에 비례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정보를 습

득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대비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정보역량 45.2%, 디지털정보활용 59.0%, 디지털정보접근 84.5%로 디지털 접

근성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으나 디지털 역량과 활용능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보

소외계층을 하위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평균 

54.0%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인 저소득층 77.3%, 장애인 65.4%, 농어민 61.1%에 비해서도 낮

다. WiFi(Wireless Fidelity),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LTE(Long term evolution)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용률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는데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정보격차 수준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더욱 복잡화 및 전문화

되면서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층의 소외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노인층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소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과거의 정보격차 논의가 PC접근과 이용에 초점

을 맞추었다면 현재는 기기 접근 및 이용능력은 물론 콘텐츠의 이해와 활용, 정보의 공유, 소

통과 참여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1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통계청, 2017),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

1)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 14% 미만일 경우 ‘고령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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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정보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의 정보활동은 노년의 삶의 만족

도를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디지

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은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Oppenheim, 

1998; Zheng, Spears, Luptak & Wilby, 2015).

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노년층의 빈곤, 건강문제 등을 중심주제로 다

루었으며, 노년층의 정보격차가 노인들의 정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실증적 연

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층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의 정보격차의 중심인 디지털 리터

러시의 구성요소를 다양한 차원으로 유형화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부 구성요소가 이용

자의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단일 변수를 사

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우울감, 고독감, 불안감, 자존

감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

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층의 심리적 정서와 삶의 질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치는 영향

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여주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 되는 동시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과

제임을 강조한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Digital Divide)

1995년 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인 Gary Andrew Poole이 쓴 기사에서 인터넷 붐과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에서 ‘Digital Divide’가 처음 언급

되었다. Norris(2001)는 정보격차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불평등 현상으로 지칭

한다. OECD(2011)는 정보격차에 대해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가정, 기

업, 지역들 간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여러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의 차이

(gap)’로 정의한다. 

정보격차의 핵심 쟁점은 ‘PC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의 접근성 

중심에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매체를 다루는가’의 디지털 리터

(ageing society)’, 고령인구 비율이 14% 넘어가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super-aged society)’로 구분한다(위키백과, 2017). 



322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2호

러시의 차이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Loges & Jung, 2001; 김문조･김종길, 2002). Hargittai 

& Shafer(2006)는 접근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정보격차의 흐름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자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용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는 동적 인터페이스 환경이 단순한 웹 유저(web user) 형태에서 인터넷, 미디어, 단말기, 콘텐

츠 영역에서 개방과 소통, 공유, 협력이라는 상호작용이 기반이 된 새로운 웹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정보격차의 관점 역시 ICT 접근 차이에서 벗어나 인터넷 이용자 집단 내에서 웹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정보활동의 차이로 새로이 정의되어야 한다. 웹2.0의 시대에 들어오면

서 웹 플랫폼 및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웹 관련 기술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정보격차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 등장한 웹1.02)은 단순히 접속 수준이 정

보격차의 핵심 영향요인으로 고려된 반면, 참여･공유 중심의 웹2.03) 시대에서는 인터넷 커뮤

니케이션 생태계가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이 인

터넷을 통한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2.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의 쟁점이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활용의 측

면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KISTI, 2008).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격차를 측정

하고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접근격차가 해소되면서 다

른 요소들보다 디지털 이용능력이 다양한 집단 간의 정보격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민영, 2011).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정보의 습득과 참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이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권성호･김성미, 2011; 안정임, 2013; 오주현, 

2017).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는 ‘리터

러시’ 개념이 디지털 기술에 접목된 개념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를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 가공, 편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확장해 왔다(한국콘

텐츠진흥원, 2013).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떠한 능력 요인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학술적 논

2) Web1.0(World Wide Web 1.0)인 월드 와이드 웹(WWW)은 신문이나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3) Web2.0은 웹1.0의 진화모델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양방향으로 정

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며 참여하는 새로운 인터넷 진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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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활발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처음 제시한 Gilster(1997)는 디지털 리

터러시를 컴퓨터가 전달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포맷

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통합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OFcome(Office of Communication, 2004)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접근(access), 이해

(understanding), 창조(create)할 수 있는 역량으로 구분한다. 접근역량은 미디어기기 접근, 

기본적인 이용능력, 지속적 사용을 의미한다. 이해역량은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검증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창조역량은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창의적으로 제작해 낼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 Van Dijk(2005)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물리적 접근, 이용능력, 활용능력 

등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다. 김민하･안미리(2003)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컴퓨터 리터

러시(computer literacy), 지식 리터러시(knowledge literacy),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로 나누었다. 컴퓨터 리터러시는 컴퓨터 조작이나 사용 등의 기초적인 사용능력을 

말하며,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를 생산, 분류, 분석, 검색, 활용 등의 정보사용능력을 의미한

다. 지식 리터러시는 확보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정보생산능력을 의미한

다. Hobbs(2010)는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여 능숙한 사용(access),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analyze & evaluate), 창의적인 생산(create),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식을 가지

고 의사소통(reflect),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할 수 있는 행동(act)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으로 강조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술적 활용, 비판적 이해 및 역량, 커뮤니케이

션 능력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EAVI(2011)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다양

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생산, 교환하며 사회의 공공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정

보의 발견, 창조, 평가 및 참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초기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

념이 디지털 및 인터넷 기기의 접근 및 활용 등의 디지털 기술역량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면, 현재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기술적 이용능력이 갖추어진 후에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하

는 정보활용 전반에 관련된 개인의 능력을 포괄하는 보다 다원적이고 다의적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채택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기술적 능력(디지털 기술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생산 및 공

유하고, 타인과의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는 능력(디지털 활용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격차간의 관

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구성을 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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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적 시각화

3.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

Schramm(1969)은 노령인구의 증가는 미디어(communication media)의 중요성을 더욱 부

각시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노인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여생을 재설계하는데 있어 미

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년기에는 은퇴하거나 배우자와의 사별하

는 등 가족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유대의 축소와 사회

적 네트워크의 손실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우울, 분노 장애, 외로움, 자살, 두려움 등을 경

험하게 된다(Shapira et al., 2007). 노년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이 쇠퇴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은 불안감, 우울감, 자존감 저하, 고독감 등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

을 더 많이 경험한다(Erikson, 1963; 남현주･이현지, 2005; 안준희 외 2011).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은 종국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satisfaction of life)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노후에 바람직한 정서적, 심리적, 삶의 만족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되므로 연구 분

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행복(happiness)

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명소 외, 2001). Havighurst, et al.,(1961)은 삶의 만족도를 

‘일상 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의미감을 느끼며, 성취감과 자존

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삶의 질 이론은 삶의 만족도를 욕구, 목표, 필요성이 충족되어

지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한다. 

진주영･하규수(2016)는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

서적 노후준비를 들었다. 이는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과 우울감의 증대, 자존감 하

락 등 정서적 문제가 노년기에 나타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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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요 변인 중의 하나가 타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로, 우울감이나 고독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Steinbach, 1992; 정태연, 2004). 

특히 고령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PC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긍정적인 삶

의 만족도를 형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언급되고 있다(Selwyn, Furlong & Madden, 2003; 유

용식･손호중, 2012). 이에 따라 노년층의 심신의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유

대지속을 위한 온라인 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Bernard & 

Phillips, 2000; Kim & Jun, 2014), 노인들의 정보활동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

긍심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결과가 보

여주고 있다(김재휘 외, 2002; Shapira, Barak, & Gal., 2007; Cotten et al, 2012; 이미숙 외, 

2015).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이용은 노인들의 자존감(김수연 외, 2009; 유용식･손호중, 

2012), 고독감(White, 2002; Watering & Marek, 2005; Cotten et al, 2012), 우울감(Robin Erb, 

2014; Zheng et al., 2015; 김명용･전혜정, 2016), 생활 만족도(이복자･김용우, 2010; 안준희 

외, 2011; 정민숙 외, 2012; 이주실 외 2015), 사회참여와 사회적 유대(McMellon & Schiffman, 

2002), 삶의 만족도(전대성, 2015) 등 개인의 심리적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다른 세대

에 비해 큰 것으로 보고 있다(Cotten et al., 2012; 김명용･전혜정, 2016). Robert Zheng et 

al.,(2015)은 고령층이 사회적 연결, 재정정보, 건강정보의 필요성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노인의 심리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김판

수 외(2014)는 컴퓨터기기를 잘 다루는 고령층일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한 

후 고령층의 정보기기 활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하지만 노년층의 정보활동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도 공존한다. 노인

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심리적 안녕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련이 없

다는 연구결과(Dickinson & Gregor, 2006; 김철수･유성호, 2009)도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노인의 시력저하, 피로 등 신체적･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거나(전신숙 외, 2009), 의사소

통 감소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Nie, 2001; 차유빈, 2015)이 제기된 바 있다. 

정순돌･성민현(2012)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참

여, 신뢰, 네트워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상실감 및 소외감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 감소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보활동능력이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노년층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정보활동을 돕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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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 사회관계, 사회참여로 유형화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다양하고 수많은 

정서적 상태를 포함하는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울감, 고독

감, 불안감, 자존감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노년

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

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H1.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1 기술적 이용능력은 우울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2 정보생산 및 공유활동은 우울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3 사회관계활동은 우울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4 사회참여활동은 우울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1 기술적 이용능력은 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2 정보생산 및 공유활동은 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3 사회관계활동은 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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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4 사회참여활동은 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고독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1 기술적 이용능력은 고독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2 정보생산 및 공유활동은 고독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3 사회관계활동은 고독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4 사회참여활동은 고독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1 기술적 이용능력은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2 정보생산 및 공유활동은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3 사회관계활동은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4 사회참여활동은 자존감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5. 노년층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6. 노년층의 불안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7. 노년층의 고독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8. 노년층의 자존감 상실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1 기술적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2 정보생산 및 공유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3 사회관계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4 사회참여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디지털 리터러시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변수를 ‘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의 하위항목으로 구분한다(EVAI, 2009; 안정임, 2013; 문영환, 2017).

기술적 이용능력은 컴퓨터 사용능력, 인터넷 이용능력, 문서작성, 바이러스 검사, 정보 및 

뉴스검색, e-mail 사용, 파일 전송, 제품구매나 예약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PC이용능력을 의

미한다. 정보생산 및 공유는 개인이 직접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

시하고 공유하거나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관계는 유무선 인터넷에서 사회

관계의 유지 및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온라인 활동으로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



328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2호

램,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메신저(카카오톡, 구글토크, 마이피플, 네이트온), 개인 블로그, 

인터넷 동호회, 모임, 카페활동 등의 소셜 네트워킹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참여는 사회적 관

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적 사회참여활동과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활동, 정

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및 정책평가, 민원제기, 온라인 투표 등의 행동적 사회참여활동

을 의미한다.

2) 심리적 안녕감

노년층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나오는 변수들로 우울감, 고독감, 자존

감, 삶의 만족도 등이 있다. 우울감(depression)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우울한 기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채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무가치함을 느끼는 상태에 사로잡히는 감정

적 장애의 일종으로 본다(Battle, 1978).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 의욕･흥미의 

저하, 부정적 사고, 생산성 저하, 잦은 갈등, 지나친 죄책감, 일상생활 가능 저하,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자살시도 등으로 나타난다(질병관리본부, 2017). 특히 노년기 우울은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이나 실패와 소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환경에서 지원이나 

지지받지 못해서 오는 부정적 감정이 우울감으로 표출된다(정태연, 2004). 이는 생산성 저하, 

삶의 질 최소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고독감(Loneliness)이란 개인이 사회적, 정서적 고립경험에 대한 개인에게 국한된 느낌으

로서 심리적 고통에 대한 경험이자 사회적 관계의 결핍을 의미한다(peplau & perlman, 

1982). 노년기의 고독감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환경 및 상태의 변화로부터 오는 소

외감 인식, 슬픔과 좌절의 심리적 상태로, 병리적이기보다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나 고립으

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 의해 유발된다(정태연, 2004). 고독감은 불안, 우울, 두려움과 같은 부

정적 정서와 유사한 회피적 경험으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부적응 상태로서 사회적 대인관

계의 상호작용의 결여에서 발생한다(김인혜, 1995). 

불안감(Anxiety)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기에게 닥칠 위험한 모습이 현재로서는 아직 드러

나지 않고 있지만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어 자기 안전이 깨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심리 상태 혹은 두려운 감정을 의미한다(doopedia, https://goo.gl/nASMbZ). 정신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안을 정신적 갈등에 반응해서 생기는 지속적인 불쾌한 감정의 정신 병리적 현

상으로 정의한다(최성훈, 1984). 특히 노년기 불안은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

로써 노후의 심리적 불편감이나 심리･사회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오세근 

외, 2012; 조윤득 외, 2015).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

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로 스스로가 인지하는 자신의 환경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타내

는 감정의 측면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을 의미한다(Coopersmith, 1967). 노년기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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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적･사회적 상실감은 자존감 저하로 연결되어 우울의 원인이 된다. 노인들의 자존감 

상실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여 정서적 위기 상태를 초래한다(최연희･김수현, 2008). 자존

감이 높을 때 긍정적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우

울하고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이게 된다. 자존감은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환경 적응과 건전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Tennen & Herzberger, 1987; 이신숙, 2013). 

노인의 우울감이나 자존감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

고 삶의 만족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반이 된다(황미구･김은주, 2008). 노인은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이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지며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노인

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손덕순,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개념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측정지표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독립
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기술적 이용능력
(Use)

컴퓨터와 인터넷,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EVAI(2009)
황용석 외 (2011)

정보생산 및 공유
(Information 
generation & 

sharing)

개인이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게시 공유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
인터넷에서 본 콘텐츠를 게시판 등 게시
공유

Livingstone(2004)
김이수(2015)

사회관계
(Socal 

Networking)

인터넷상에서 사회관계의 유지 및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

권성호 외(2011)
문영환 외(2017)

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부, 온라인투표, 정책제안, 정책건의, 서
명활동

이주실 외(2015)
문영환 외(2017)

종속
변수
및

매개
변수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우울감
(Depression)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고 남들과 비교하
여 못하는 심리적 상태 정도
실패자라는 심리적 상태 정도

Beck(1967)

불안감
(Anxiety)

두려움, 무서움, 안심이 되지 않는 심리적 
상태 혹은 불안한 감정 상태 정도

Beck et al.,(1998)

고독감
(Loneliness)

사회적 고립감의 심리적 상태 정도
소외감 심리적 상태 정도

Russell et 
al.,(1978)

자존감
(Self-esteem)

자신의 가치 및 존중감의 심리적 상태 정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Rosenberg
(1965)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삶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
운가를 인식한 정도

Diener et 
al.,(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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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관련 자료는 성별･연령･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을 활용하여 표본추출을 하였으

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식 조사로 진행되었다. 각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항목들은 정보격차조사에서 사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만 7세 이상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인터넷뱅킹, 온라인 쇼핑, 전자정부 

서비스 등 금융･행정거래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 이용자 내의 정보격차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

지털 접근 항목에서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불가능한 집단을 제외한 4,11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60세 이상 그룹에 대한 

데이터는 329명으로 집계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령대별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60세 이

상 연령층의 취약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통해 분석하였

다.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연구모형에 고용된 지표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한 모

형적합도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령계층 간 차이검증

노년층이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계층 간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 검증을 하였다. 연령집단 간에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세부 구성요

인에서 모두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수준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1.44, F=66.03, 

F=98.80, F=20.12, p<.001).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대가 낮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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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그리하여 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 순으로 연령 세대 간 집단 차이가 

있었다. 기존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연령과 디지털 리터러시 간에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

다. 물리적, 혹은 환경적 접근성이 확보되더라도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사용은 그 범위

나 깊이에서 젊은 연령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령계층 간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분석

연령
빈도
(명)

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 사회관계 사회참여

M SD M SD M SD M SD

20대 878 2.85 0.43 2.16 0.86 2.26 0.66 1.62 0.63

30대 935 2.74 0.50 2.05 0.84 2.12 0.72 1.63 0.64

40대 961 2.49 0.58 1.84 0.83 1.89 0.72 1.55 0.64

50대 1,015 2.21 0.58 1.63 0.75 1.71 0.67 1.41 0.58

60대 271 1.96 0.57 1.48 0.73 1.53 0.60 1.38 0.64

70대 이상 58 1.86 0.55 1.14 0.74 1.53 0.66 1.31 0.50

전체 4,118 2.51 0.61 1.75 0.83 1.95 0.72 1.54 0.63

F-value 251.442*** 66.028** 98.803*** 20.122***

*** p<0.001, ** p<0.01, * p<0.05

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지표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복

수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검증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등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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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본 연구의 구성변수의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성개념에 대한 평균

분산추출 값(AVE)의 분석결과는 자존감 요인에서 0.448로 나타났지만 0.5에 근접하고 있고, 모

든 측정요인이 0.510에서 0.834 사이로 나타나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t값 또한 모두 

1.965 이상으로 유의적인 것인 결과가 나타났다. Standardized Estimate 값이 0.589에서 0.915 

사이로 모두 수용 기준치 0.5 이상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R)는 0.881에서 0.945 사이로 모

두 0.7 이상으로 나타나서 구성변수 항목에 대한 개념타당도와 신뢰도는 확보한 것으로 확인

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변수 측정항목 S.Estimate S.E t-value AVE C.R

기술적
이용능력

Use1 컴퓨터 사용능력 0.594 - -

0.584 0.898Use2 정보검색/이메일/콘텐츠이용 0.843 0.106 11.253***

Use3 생활서비스 0.835 0.096 11.435***

정보생산 및
공유

inform1 정보생산 0.911 - -
0.834 0.945

inform2 정보공유 0.915 0.042 23.088***

사회관계
SocR1 사회관계서비스 0.71 - -

0.510 0.918
SocR2 네트워킹 0.718 0.107 13.012***

사회참여

SocP1 사회관심, 공공이슈 의견표명 0.838 - -

0.721 0.936
SocP2 정책제안, 건의, 민원 0.826 0.049 18.133***

SocP3 온라인기부, 봉사 0.888 0.057 20.315***

SocP4 온라인투표, 여론조사, 서명 0.844 0.06 18.759***

우울감

Depr1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음 0.756 - -

0.515 0.912Depr2 실패자라고 느낌 0.688 0.077 11.932***

Depr3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음 0.708 0.076 12.293***

불안감

Anxty1 나쁜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0.799 - -

0.557 0.881Anxty2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 0.699 0.067 12.402***

Anxty3 불안한 상태 0.738 0.064 13.131***

고독감

Lone1 타인과의 교제부족 0.686 - -

0.559 0.901Lone2 혼자 남겨진 느낌 0.782 0.1 11.661***

Lone3 타인으로부터 소외감 느낌 0.771 0.086 11.561***

자존감

SelfE1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 0.653 - -

0.448 0.896SelfE2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음 0.589 0.13 8.762***

SelfE3 가끔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낌 0.755 0.115 10.4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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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항

목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는 모두 0.8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

다. 기술적 이용능력은 정보생산 및 공유와 사회관계, 사회참여,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술적 이용능력은 정보생산 

및 공유/사회관계/사회참여의 활동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기술

적 이용능력은 우울감은 낮추고, 삶의 만족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적 이용능력은 약하지만 불안감, 고독감, 자존감 상실에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의 경우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 자존감 상실에 서로 음(-)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영향관계가 아니라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보

여주는 것이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변수들이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요인
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생산

공유
사회관계 사회참여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 자존감

삶의
만족도

기술적 
이용능력

1 

정보생산공유 .499** 1

사회관계 .707** .641** 1 

사회참여 .516** .726** .634** 1

우울감 -.117* -.022 -.061 .007 1 

불안감 -.009 -.135 .070 .113* .646** 1 

고독감 -.075 -.010 -.036 -.028 .538** .554** 1 

자존감 .000 -.112 .031 .117* .613** .508** .449** 1 

삶의 만족도 .293** .095 .217** .074 -.453** -.350** -.465** -.411** 1

** p<0.01, * p<0.05

2) 모형적합도 검증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X2와 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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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 of Fit Index) 등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 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적합도 지수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표로 알려진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NFI(Nonnormed Fit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 등으로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X2=1811.99(0.000), relative X2=2.311, GFI=0.768, AGFI=0.754, TLI=0.857, CFI=0.870, 

NFI=0.793, RMSEA=0.063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모형은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모

형 적합도로 판단하였다.

<표 5>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X2 relative X2 GFI AGFI TLI CFI NFI RMSEA

1811.99(0.000) 2.311 0.768 0.754 0.857 0.870 0.793 0.063

3)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변수 간 관계에 대해 이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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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술적 이용능력(β=-0.60, p=.000)과 정보생산 및 공유(β=-0.16, p=.000), 

사회참여(β=-0.08, p<.05)는 공히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관계(β

=0.77, p=.000)는 가설과는 달리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인으로는 기술적 이용능력(β=-0.53, p=.000)

과 정보생산 및 공유(β=-0.13, p=.000), 사회참여(β=-0.08, p<.05)는 불안감을 낮추는 데 기여

하였지만, 사회관계(β=0.80, p=.000)는 불안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고독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술적 이용능력(β=-0.49, 

p=.000), 정보생산 및 공유(β=-0.18, p=.000), 사회참여(β=-0.13, p=.000)가 고독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관계(β=0.74, p=.000)는 고독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기술적 이용능력(β=-0.52, p=.000)

과 정보생산 및 공유(β=-0.18, p=.000)가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관계(β

=0.76, p=.000)는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자존감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감(β=-0.47, 

p<.05), 불안감(β=-0.19, p<.05) 및 고독감(β=-0.53, p=.000)이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기술적 이용능력(β=0.34, 

p=.000), 정보생산 및 공유(β=0.15, p<.05), 사회참여(β=0.16, p<.05)는 공히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생

산 및 공유, 사회참여는 노년층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년층의 삶의 만

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가 많아질수록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이 높아지

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술적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정보생산 및 공

유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이 적극적일수록 우울감, 불안감 및 고독감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

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 중 우울감, 고독감, 불안감은 삶

의 만족과 부의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른 구성요소(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 사회참여)가 삶의 만

족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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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Path Estimate S.E t-value P-value

H1.1 기술적 이용능력 -➛ 우울감 -0.566 0.062 -11.674 ***

H1.2 정보생산 및 공유 -➛ 우울감 -0.164 0.039 -4.914 ***

H1.3 사회관계 -➛ 우울감 0.773 0.191 8.451 ***

H1.4 사회참여 -➛ 우울감 -0.084 0.046 -2.556 **

H2.1 기술적 이용능력 -➛ 불안감 -0.525 0.064 -11.063 ***

H2.2 정보생산 및 공유 -➛ 불안감 -0.127 0.043 -3.661 ***

H2.3 사회관계 -➛ 불안감 0.786 0.205 8.445 ***

H2.4 사회참여 -➛ 불안감 -0.076 0.051 -2.194 *

H3.1 기술적 이용능력 -➛ 고독감 -0.478 0.059 -9.492 ***

H3.2 정보생산 및 공유 -➛ 고독감 -0.176 0.042 -4.493 ***

H3.3 사회관계 -➛ 고독감 0.74 0.177 8.012 ***

H3.4 사회참여 -➛ 고독감 -0.133 0.05 -3.436 ***

H4.1 기술적 이용능력 -➛ 자존감 -0.521 0.051 -9.873 ***

H4.2 정보생산 및 공유 -➛ 자존감 -0.176 0.034 -4.514 ***

H4.3 사회관계 -➛ 자존감 0.755 0.148 8.005 ***

H4.4 사회참여 -➛ 자존감 -0.012 0.04 -0.308 -

H5 우울감 -➛ 삶의 만족도 -0.471 0.188 -2.316 *

H6 불안감 -➛ 삶의 만족도 -0.193 0.177 -2.345 *

H7 고독감 -➛ 삶의 만족도 -0.526 0.111 -3.58 ***

H8 자존감 -➛ 삶의 만족도 -0.113 0.346 -1.504 -

H9.1 기술적 이용능력 -➛ 삶의 만족도 0.342 0.143 5.694 ***

H9.2 정보생산 및 공유 -➛ 삶의 만족도 0.152 0.122 2.004 *

H9.3 사회관계 -➛ 삶의 만족도 -0.067 0.443 -1.198 -

H9.4 사회참여 -➛ 삶의 만족도 0.156 0.083 1.983 *

*** p<0.001, ** p<0.01, * p<0.05

4. 취약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역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

는 노년층이 특히 취약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역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디

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세부 요인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노년층

은 단순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성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정보를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정보생산활동과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다른 

게시판이나 블로그, 카페 등에 작성하거나 링크할 수 있는 정보공유 및 확산활동이 미약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시 인터넷을 통한 기부나 봉사활동 참여, 사회적 이슈나 정부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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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개진이나 민원제기와 온라인 투표/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기술적 이용능력 중 특히 생활서비스에 이용능력과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예매, 행정서비스, 인터넷뱅킹 금융거래, 복지정보서비스 이용률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을 은행에서 발급받고,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ActiveX)와 

플로그인(Plug-in)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진행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공인인증서 설치에 대한 부담감과 만료가 되면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한 웹의 

접근성 및 사용성에 부담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보서비스

인 교통, 안전, 직업, 의료, 문화, 환경의 정보혜택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의 편리성 및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가 노년층에게는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가입절차가 필요한 SNS와 블로그 활동도 낮았다. 이는 다양한 정보활동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기술적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들이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7>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 구성요소들의 기술통계

　요인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분산 왜도 첨도
기술적 이용능력 1.00 3.85 1.96 .572 .327 .863 .212
컴퓨터 사용능력 1.00 4.00 2.20 .695 .482 .376 -.362

정보검색, 이메일, 콘텐츠이용 1.00 4.00 2.08 .753 .324 .863 -.325
생활서비스 1.00 4.00 1.51 .654 .428 1.258 .853

정보생산 및 공유 1.00 4.00 1.47 .732 .536 1.610 2.007
정보생산활동 1.00 4.00 1.47 .749 .561 1.578 1.851

정보공유확산활동 1.00 4.00 1.46 .780 .609 1.579 1.518
사회관계 1.00 4.00 1.53 .607 .369 1.294 1.557

사회관계서비스 1.00 4.00 1.44 .617 .381 1.651 2.731
네트워킹 1.00 4.00 1.72 .850 .723 .958 -.018
사회참여 1.00 4.00 1.37 .618 .381 1.967 3.804

사회관심, 공공이슈 의견표명 1.00 4.00 1.47 .757 .573 1.520 1.486
정책제안, 건의, 평가, 민원 1.00 4.00 1.36 .737 .543 2.014 3.179

온라인 기부, 봉사활동 1.00 4.00 1.29 .608 .369 2.385 5.874
투표, 여론조사, 서명참여 1.00 4.00 1.35 .674 .455 1.900 2.892

Ⅴ. 논의 및 결론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온라인 사용의 불평등이 정보취약계층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

키고 있다. 이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의 핵심 유발요인인 디지

털 리터러시 실태를 조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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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어떤 연령계층이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연령계층 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60대부터 디지털 

역량수준이 젊은 세대보다 확연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가 연령 세대 간 집단 차이가 있다는 주장(민영, 2011; 안정임･서윤경, 2014)과 일치한다. 안

정임･서윤경(2014) 연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세대는 거의 모든 리터러시 세부요인에

서 높은 점수를 보여 디지털 격차 상위집단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못한 기술 활용 습득의 한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구

적 측면에서 기술적 이용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의 생산과 공유확산, 사회참여활동이 노년층의 삶

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전반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

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과 불안감, 고독감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노인들

의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리터러시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외에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을 높이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노인

층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노인복지의 핵심수단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들의 우울감, 고독감, 불안감 및 자존감 등 개인이 인지

하는 주관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의 발견은 

디지털 숙련도가 높은 노인들이 숙련도가 낮은 노인보다 우울감 및 고독감은 낮고 자존감은 

높아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수연 외, 2009; 유용식･손호중, 

2012; 김판수, 2014). 이는 노년층 대상의 정보화교육이 노년층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령화 문제해결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윤희(2017)는 기존

의 고령층 대상 정보화교육이 대부분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리고 고령층의 정보화교육 내용을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들이 특히 취약한 분야인 여론조사나 투표, 정책건의 참여, 전자

정부서비스, 행정업무처리, 생활복지정보서비스,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중 사회관계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공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형성이 노인의 우울감, 고독감,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결론내린 일부 기존 연구들(김미량 외, 2009; Ballantyne et al., 2010; 이현희･구

상회, 2011)과 다른 결과이다.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역기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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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적, 사회적 우울감이 확대되며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 SNS 이용이 이용자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고(Turkle, 2011; 정소라･
현명호, 2015), 악성루머와 부정적인 댓글이 우울증, 불안감과 타인과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

탈감, 걱정과 짜증, 피로감 증가, 실시간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하

고 있다는 주장이다(차유빈, 2015). 이용자가 경험하는 불편함, 부담감, 피로감(Digital 

Fatigue)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SNS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켜 SNS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종기･김진성, 2013; 손달호･김경수, 2016). 윤현숙 외

(201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결속형(bonding) 온라인 사회관계는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교형(bridging) 온라인 사회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노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결속형 온라인 사회관계를 선호하고 낯선 대상과의 소통인 가교형 사회관계 형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소셜 네트워크가 풍요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사회적으

로 더욱 고립화하는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온라인 사회적 관계가 어떤 개인에게는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나 다른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구성요소인 디지털 기술이용과 정보생산 

및 공유, 사회참여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사회관계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 그런 현상

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관계를 강한 연대와 

약한 유대관계, 교류빈도 및 밀도, 공공성과 참여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사회관계가 노년층

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관계 형성 방식과 개인

의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간의 관계 검증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노인

복지 정책 및 노인대상 정보화 교육의 방향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는 웹 플랫폼의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게

는 인터넷 심화활동이 그들의 정보활동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년층의 온라

인 정보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콘텐츠 관련 인터넷 기술 부족으로 인한 인터넷 접근의 어려움

이 지적되었다(Deursen & Dijk, 2015). 김판섭 외(2014)는 해결방안으로 ‘정보기기 사용 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취약계층들에게 최대한 다양

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높이고 웹 표준화를 통

한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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